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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current status and ways to improve 

the dental hygiene society by investigating working conditions, working experience, dental institution types 

among some dental hygienists, and ways to improve the dental hygiene society.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to 450 graduates of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colleges in Gyeonggi, 

Jeolla and Gangwon Provinces. This study got some help in securing the list of graduates from the heads of 

the departments. SPSS WIN 23.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o questions on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onsidering to apply for jobs, the highest proportion (39.1%) of respondents designated 

employee welfare, followed by improvement of clinical dental hygiene (34.0%), of welfare related contents 

(26.0%), and salary (19.5%).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welfare and dental institution type and bet-

ween employee welfare and work experience, employee welfare tend to rise with the increase of work 

yea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rector and staff members, it was found that as work years accumulate, 

the relationship tends to decrease. The dental clinic with no more than five staff members showed the best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co-workers, while employee welfare was the highest in the other types 

of clinics, and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Dental hygienists need to make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ir statuses as professionals. In order to secure a part of professionalism, it is 

necessary for them to make more efforts to realize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being promoted by the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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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다변화, 정보화, 전문화, 국제화 시대라 불리는 만큼 직업세계도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

화됨에 따라, 일의 세계가 요구하는 직업능력과 근로자의 가치관 또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으며[1], 

직업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고 나아가 인간 삶의 의미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진로 선택에 있어 인간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2].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치위생학과 82개 대학교에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자는 2016년 기준 71,276명이 배출되었다[3]. 그러나 2000년 이후 치위생(학)과가 점차적

으로 신․증설됨에 따라 졸업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과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하여 치과위생사의 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4].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양질의 구강보건진료를 제공하고자 예

방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분야의 전문인력 개발 요구에 의해 양성되었다[5].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능력도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에서부터 예방, 교육, 대인관계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등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전환이 되는 등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변화되고 있으며 의료기관간 인력확보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6].

치위생 교육의 목적은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

성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전문

직으로서 역동적이고 변화해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치과위생사로 교육시키기 위

해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위생학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다[7].

또한 치위생 학문은 직업가치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서 일련의 직업 활동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의

미를 찾고 직업만족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며, 직업적 불만족 등의 부적응을 최소화하여 훗날 이

직과 경력 단절 등의 형태로써 제기될 수 있는 치과계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 할 방안들을 예측하고,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서의 사회적 

기여에 이바지하도록 학문적 가치를 두고 교육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받고 실제 임상 현장에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직업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의 만족도 평균을 보면 박[8] 3.12점, 정[9] 2.99점, 심과 이[10] 3.26점, 이 등[11] 

3.05, 김과 박[12] 3.30점으로 최저 2.99점에서 최고 3.30점으로 보통 수준 정도로 만족도가 크게 높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의 근무여건 및 개선방안[12,13], 직무만족도 제

고 방안[14-17]등에 중점을 둔 연구는 있으나 취업 시 고려사항 및 임상치위생계의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조사하고, 치과

위생사 근무경력별·근무기관별 고려사항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향후 치위생계의 현황

과 임상치위생계의 개선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https://doi.org/10.13065/jksdh.2018.18.03.311

이선미ㆍ전미경ㆍ이정화 / 일부 대학 치위생과 졸업생의 취업시 고려사항 및 임상치위생계의 개선사항 ∙ 31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승인(IRB No. DIRB-201608-HR-E-024)을 거쳐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의 표본추출 방법으로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치

위생(학)과의 학과장의 도움을 받아 졸업생 45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

한 대상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유의수

준 0.05, 중간의 효과크기 0.30, 검정력 0.95수준으로 산출하여 398명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회수된 설문 중 자료 처리에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412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을 구성하였고, 치위생 분야의 전문가 

자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증 한 후 최종 완성된 설문은 총 6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3문항(근무경

력, 근무기관별, 취업상태), 미취업이유 1문항, 취업 시 고려사항 1문항, 임상치위생계 개선사항 1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PASW statistic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 취업 시 고려사항 및 임상치위생계 개선사항은 빈도와 퍼센

트(백분율)로, 일반적 특성(근무경력과 근무기관별)에 따른 취업 시 고려사항은 X2검정을 이용하였

으며, 일반적 특성(근무경력과 근무기관별)에 따른 임상치위생계 개선사항은 다중응답분석에 의한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졸업 후 근무경력은 1-2년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4년 30.8%, 5-6년 19.4%, 7-8년 11.7%, 9년 이상 6.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은 직원 5

인 이상 치과의원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 5인 이하 치과의원 22.6%, 치과병원 8.6%, 

대학병원 5.5%, 기타(보건소, 공직 등) 5.2%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는 취업 79.4%, 미취업 20.6%를 보였으며, 미취업 이유로는 육아중인 경우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직 중인 경우가 12.9%, 동종 또는 타 직종으로 이직 준비 중인 경우가 각각 

9.4%의 분포를 보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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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Working career 1-2 years
3-4 years
5-6 years
7-8 years
≥9 years

129 (  31.3)
127 (  30.8)
  80 (  19.4)
  48 (  11.7)
  28 (    6.8)
412 (100.0)

Type of dental institution Dental clinic with less than 5 employees
More than 5 employees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Etc (public health center, public office dental clinic)

  74 (  22.6)
190 (  58.1)
  28 (    8.6)
  18 (    5.5)
  17 (    5.2)
327 (100.0)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Unemployment

327 (  79.4)
  85 (  20.6)
412 (100.0)

Reason for 
unemployment

Child care
Preparing to leave the same clinic
Preparing to leave the other clinic
On leave
Etc

  38 (  44.7)
    8 (    9.4)
    8 (    9.4)
  11 (  12.9)
  20 (  23.5)
  85 (100.0)

2. 취업 시 고려사항 및 임상치위생계의 개선사항

취업 시 고려사항으로는 직원복지가 39.1%로 가장 높았으며, 원장 및 동료직원과의 호흡 22.6%, 

연봉수준 19.2%, 출퇴근 거리 9.0%, 발전가능성 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치위생계에서 개선

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복수응답에 대한 결과로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권익향상 및 인식개선, 업

무범위, 간호조무사와의 체계 정립, 의료인화, 치과위생사협회 파워 향상 등이 34.0%로 가장 높았으

며,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근무시간, 휴가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이 26.0%, 연봉 19.5%, 기타 사항으

로는 원장과의 소통, 감염관리, 과잉진료 척결, 노동강도 등이 18.2%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onsiderations for employment and improvements in clinical dental hygiene department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Consideration factors Pay amount
Employee welfare
Communication with the director and co-workers
Commuting distance
Growth potential
Etc

  79 (  19.2)
161 (  39.1)
  93 (  22.6)
  37 (    9.0)
  36 (    8.7)
    6 (    1.5)
412 (100.0)

Improvement factors 
(multiple responses)

Pay
Professionalism
Welfare
Career break
Etc

  90 (  19.5)
157 (  34.0)
120 (  26.0)
  11 (    2.4)
  84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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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경력 및 근무기관별에 따른 취업 시 고려사항

근무경력 및 근무기관별에 따른 취업 시 고려사항은 근무경력에 있어서 모든 근무경력에서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2년과 3-4년은 원장 및 동료직원과의 호

흡이, 5-6년, 7-8년은 연봉수준이, 9년 이상에서는 발전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원복지에 있어서는 근무경력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원장 및 

동료직원과의 호흡에 있어서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근무기관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그룹에 있어 치과병원과 대학병원을 합한 후 분석한 결과 직

원 5인 이하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경우는 원장 및 동료직원과의 호흡이 가장 높았으며, 직원 5인 이

상 치과의원, 치과병원·대학병원, 기타인 경우는 직원복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별에 있

어서도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01)<Table 3>.

Table 3. Considerations according to employment by year and type of dental institution

Characteristics Divisions 1 2 3 4 5 Total χ2 (p*)
Working career 1-2 years

3-4 years
5-6 years
7-8 years
≥9 years

16 (12.7)
26 (20.8)
16 (20.3)
16 (33.3)
 5 (17.9)

45 (35.7)
50 (40.0)
34 (43.0)
19 (39.6)
13 (46.4)

39 (31.0)
28 (22.4)
15 (19.0)
 8 (16.7)
 3 (10.7)

17 (13.5)
11 (  8.8)
 6 (  7.6)
 2 (  4.2)
 1 (  3.6)

 9 (  7.1)
10 (  8.0)
 8 (10.1)
 3 (  6.3)
 6 (21.4)

126 (100.0)
125 (100.0)
 79 (100.0)
 48 (100.0)
 28 (100.0)

26.793
 (0.044)

Type of dental 
institution

Dental clinic with less 
than 5 employees 
More than 5 employees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Etc (public health 
center, public office 
dental clinic)

 7 (  9.5)

39 (20.5)

12 (26.7)

 2 (11.8)

25 (33.8)

82 (43.2)

17 (37.8)

 7 (41.2)

26 (35.1)

43 (22.6)

 3 (  6.7)

 0 (  0.0)

13 (17.6)

18 (  9.5)
 

 1 (  2.2)

 0 (  0.0)

 3 (  4.1)

 8 (  4.2)

12 (26.7)

 8 (47.1)

 74 (100.0)

190 (100.0)

 45 (100.0)

 17 (100.0)

77.257
 (<0.001)

1. Pay amount, 2. Employee welfare, 3. Communication with the director and co-workers, 4. Commuting distance, 5. Growth potential
*by Fisher’s exact test

4. 근무경력 및 근무기관별에 따른 임상치위생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근무경력 및 근무기관별에 따른 임상치위생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근무경력에 있어서 1-2

년, 3-4년, 9년 이상에서는 전문성 부분이 가장 높았고, 5-6년, 7-8년에서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1-2년은 전문성, 기타, 복지, 연봉 순이며, 3-4년은 전문성, 연봉, 복

지, 기타, 5-6년과 7-8년은 복지, 전문성, 연봉, 기타, 9년 이상은 전문성, 복지 · 기타, 연봉 순으로 근

무경력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무기관별에 따른 의견으로는 모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

로 복지, 연봉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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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provements in clinical dental hygiene department according to employment by year and 
type of dental institution (Multiple responses)

Characteristics Divisions 1 2 3 4 5

Working career 1-2 years
3-4 years
5-6 years
7-8 years
≥9 years

23 (17.8)
37 (29.1)
20 (25.3)
 8 (16.7)
 2 (  7.1)

51 (39.5)
51 (40.2)
26 (32.9)
18 (37.5)
11 (39.3)

27 (20.9)
32 (25.2)
33 (41.8)
19 (39.6)
 9 (32.1)

 4 (3.1)
 3 (2.4)
 0 (0.0)
 3 (6.3)
 1 (3.6)

36 (27.9)
19 (15.0)
15 (19.0)
 5 (10.4)
 9 (32.1)

Type of dental 
institution

Dental clinic with less than 
5 employees
More than 5 employees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Etc (public health center, 
public office dental clinic)

 9 (12.3)

49 (25.8)

12 (26.1)

 3 (17.6)

30 (41.1)

69 (36.3)

20 (43.5)

10 (58.8)

19 (26.0)

56 (29.5)

15 (32.6)

 6 (35.3)

 0 (0.0)

 2 (1.1)

 1 (2.2)

 0 (0.0)

20 (27.4)

41 (21.6)

 4 (  8.7)

 2 (11.8)

1. Pay, 2. Professionalism, 3. Welfare, 4. Career break, 5. Etc

총괄 및 고안

최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치과 의료기관도 대

형화 및 전문화 되는 추세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18]. 따라서 전문직으로서 임

상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업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과 긍지가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졸업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취업 시 고려사항 및 임상치위생계의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졸업 후 근무경력은 1-2년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3-4년 30.8%, 5-6년 19.4%, 

7-8년 11.7%, 9년 이상 6.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별은 직원 5인 이상 치과의원 58.1%로 가

장 많았으며, 직원 5인 이하 치과의원 22.6%, 치과병원 8.6%, 대학병원 5.5%순으로 최와 김[1]의 치

위생과 학생들의 취업기대에 관한 연구에서 치과병원(32.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실제 취업현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업상태는 취업 79.4%, 미취업 20.6%를 보였으며, 미취업인 경우 이유로는 육아 44.7%, 휴직 

12.9%, 동종 또는 타 직종으로 이직 준비가 각각 9.4%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경력단절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고민해 볼 만한 것으로 경력단절과 관련된 연구에서 경력단절 

영향요인으로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여성들의 생애과정 요인[19]을 지적한 부분과 본 연구결과 미

취업 이유 중 육아중인 경우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경력단

절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경력단절과 관련된 선행연구인 박[20]의 연구에서 한국 사회에서 임시 · 일용, 시간제가 여성들의 

취업 연속성을 증대시켜주는 방향으로는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와 배[21]의 연구

에서도 경력단절 인력의 활용방안으로 기혼 치과위생사의 시간선택제 근무가 치과위생사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국민연금이 의무화되면서 시간선택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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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육아 · 가사와 같은 이유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경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이탈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사회적, 제도적으로 기혼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활용 가능한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치과계에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필요하겠다.

취업 시 고려사항으로는 직원복지가 39.1%로 가장 높았으며, 원장 및 동료직원과의 호흡 22.6%, 

연봉수준 19.2%, 출퇴근 거리 9.0%, 발전가능성 8.7% 순으로 나타나, 장과 김[22]의 연구에서 직장

선택의 조건으로 근무조건이 좋은 직장 48.8%, 인간관계가 좋은 직장 24.6%, 보수가 많은 직장 

13.1%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장 8.3%,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 5.2%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직업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상적인 것 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유와 노[23]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연봉, 직원

복지, 자택과의 거리, 병원의 규모, 관심분야, 동료 간 분위기의 순으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손과 송[24]의 연구에서 학생은 직업을 선택할 때 교육, 보수, 지역, 병원의 크기, 복지의 비중

이 크다고 한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치과위생사는 복지, 보수, 직장간 거리, 원장님의 성별이나 원장

님 출신학교 등을 보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는 비슷하였다.

그리고 연봉수준 보다도 동료직원과의 호흡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전문직 태도요인을 연구한 정

과 김[2]의 연구에서 ‘동료와의 화목한 관계필요’가 4.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김[25]의 

연구에서 직업가치관 요인 중 사회적 요인을 중요시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강과 김[26]의 

연구에서도 ‘동료와의 화목한 관계’가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과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한 등[27]의 

연구 역시 취업 선택 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원들 간의 인간관계가 4.81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직

원들 간의 인간관계가 취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취

업 선택 시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이직요인에도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

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서로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 등[27]의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취업 선택 시 영향 요인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수의 경우 미취업자(4.41)가 취업자(4.25)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고 복지혜택(세미나, 연수, 보수교육참여 등), 결혼 후 근무여부, 성과

제도의 경우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전에는 보수

가 취업선택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취업 후에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혜택(세미나, 연수, 보수교육참여 등)과 결혼 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결혼 후 근무여부, 일을 

하면서 자기성취감을 줄 수 있는 성과제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고한 내용을 볼 때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임상치위생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복수응답에 대한 결과로 전문성이 34.0%로 가장 높

았으며, 복지 26.0%, 연봉 19.5%, 기타 18.2%로 순으로 나타나, 이는 정[18]의 연구에서 전문직에 

합당한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치과위생사들

의 전문성은 단순한 기술적 측면에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치과위생사들의 직업적 소명의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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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의식은 전문적인 책임의식과 올바른 윤리적 성향의 정립을 통해 자신

의 직무에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때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한 천 등[28]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개

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근무경력 및 근무기관별에 따른 취업 시 고려사항은 직원복지에 있어서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원장 및 동료직원과의 호흡에 있어서는 근무경력이 높아

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유

지하면서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이 취업 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근무경력이 높아지면서 원장 및 동료직원과의 호흡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 대처할 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근무기관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직원 5인 이하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경우는 원장 및 동료직

원과의 호흡이, 직원 5인 이상 치과의원, 치과병원·대학병원, 기타인 경우는 직원복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원장 및 동

료직원과의 호흡이 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규모가 큰 병원인 경우는 복지부분에 

대한 체계가 어느 정도는 체계화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업 시 고려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경력 및 근무기관별에 따른 임상치위생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 근무경력, 근무기

관별 모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복지, 연봉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각자의 역할에 알맞은 전문적 업무 수행은 매우 중

요한 부분으로 이는 치위생계가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전문직으로서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외부환경 조성과 함께 치과위생사로서 각자가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또한 직원복지에 있어 지역별, 기관별 편차는 클 것으로 생각되나 전문직업인으로 기본적으로 누

려야하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연봉수준 역시 년차별, 지역별, 기관별 차이를 감안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

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치과위생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올바른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활동에 대한 

가치인식과 직업윤리에 대한 의식강화도 필요할 것이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의료인화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설계상 설문문항 수가 적기는 하였으나 의도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설

문문항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치위생(학)과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확인하고, 취업 시 고려

사항과 임상치위생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치위생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졸업

생을 편의 추출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고, 단면조사의 제한

점으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치위생계

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문문항을 보강하여 각각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을 제시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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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학)과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확인하고, 취업 시 고려사항과 임상치위생

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실시되었으며,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치위생(학)과의 학과장의 도움을 받아 졸업생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1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으로 졸업 후 근무경력은 1-2년 근무경력이 31.3%, 근무기관별은 직원 5인 이상 치

과의원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상태는 취업 79.4%, 미취업 20.6%로 미취업인 경우 이유

로는 육아 44.7%로 휴직 12.9%, 이직 준비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취업 시 고려사항으로 직원복지가 39.1%로 가장 높았으며, 원장 및 동료직원과의 호흡 22.6%, 

연봉수준 19.2%, 출퇴근 거리 9.0%, 발전가능성 8.7% 순으로 나타났다.

3. 임상치위생계의 개선사항으로는 복수응답에 대한 결과로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이 34.0%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관련 내용 26.0%, 연봉 19.5%, 기타 사항으로는 원장과의 소통, 감염관리, 과잉진료 

척결, 노동강도 등이 18.2%로 나타났다.

4. 근무경력 및 근무기관별에 따른 취업시 고려사항은 직원복지에 있어서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원장 및 동료직원과의 호흡에서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근무기관별에 있어 직원 5인 이하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경우는 원장 및 동료직원과의 호흡이, 그 외의 집단에서는 직원복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근무경력 및 근무기관별에 따른 임상치위생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 근무경력, 근무기

관별 모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원복지, 연봉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 치과위생사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문성은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가치인식에 대한 정립 필요와 치과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치과위

생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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